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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전력 후쿠시마 제 1원전 ALPS처리수 해양 방출과 일본산 
식품 안전성 확보에 대한 

보충 설명 자료 

〇도쿄전력 후쿠시마 제 1원전 사고가 2011년에 발생하고 11년이 

지났습니다. 소비자청 조사에 따르면 일본 국내에서는 방사성 

물질을 이유로 식품의 원산지를 신경 쓰는 사람들의 비율이 

매년 줄어들어 10% 정도가 되었습니다. 

〇한편 일본 정부는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 1 원전에서 발생한 

방사성 물질을 대부분 처리한, 이른바 ‘ALPS처리수’를 대폭 

희석한 후에 해양에 방출하는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해양 

방출이 시작되면 일본산 수산물을 비롯한 식품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〇그래서 후쿠시마 제 1 원전 ALPS 처리수 해양 방출과 일본산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 문제가 없는 이유를 3 가지로 추려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〇첫 번째는 방출 예정인 ALPS 처리수로 인한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분입니다. 

〇‘ALPS처리수’는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 1원전에서 발생하는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 이른바 ‘ALPS’등으로 삼중수소 

이외의 방사성 물질이 환경 방출 시의 규제 기준을 확실하게 

밑돌 때까지 정화 처리한 물입니다. 삼중수소라는 방사성 

물질은 수소의 일종이므로 현재 기술로는 제거하기가 매우 

어려워 ALPS처리수 안에 남게 됩니다. 이 ‘ALPS처리수’에 

대해서는 삼중수소를 포함한 방사성 물질의 규제 기준치를 

대폭 밑돌 때까지 희석해 해양에 방출하기 때문에 수산물에 

대해서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안전이 확보됩니다. 

〇또한 삼중수소는 빗물이나 바닷물 등 자연계에도 평소에 널리 

존재하며 수돗물 및 음식을 통해 우리 몸에도 흡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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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취하더라도 물과 함께 배출되어 체내에 축적되지 않습니다. 

먹이사슬과 관련되어 삼중수소가 특정 생물에 농축되는 일도 

없습니다. 또한 삼중수소는 해외 원자력 시설에서도 각국・

지역의 법령을 준수하며 액체 폐기물로써 해양 및 하천에 

배출됩니다. 

 

〇두 번째는 ALPS 처리수의 해양 방출 전과 방출 중, 방출 후에 

바닷물 및 수산물 속 삼중수소 농도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수산물 모니터링은 후쿠시마현 주변 해역뿐만 

아니라 동일본 연안 등에서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알기 쉽게 

정보 제공할 예정입니다. 

 

〇세 번째는 일본 식품에는 방사성 세슘에 관해 세계 표준 대비 
매우 엄격한 기준치가 설정되어 있으며, 국가가 검사 대상 
품목별로 검사 대상 지자체를 정해 계획적으로 검사를 
실시합니다.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출하 제한 등 엄격한 안전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국내에 유통하는 식품과 해외로 수출되는 식품 
모두에 대해 과학적인 안전성을 확보합니다. 

 

방사성 세슘의 기준치 등(Bq/kg) 

일본 코덱스 위원회 EU 미국 

일반 식품 

100 

일반 식품 

1,000 

일반 식품 

1,250 

모든 식품 

1,200 

※‘코덱스 위원회’는 FAO 및 WHO에서 만든 국제적인 정부 간 기구이며 국제 식품 규격 책정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가 선량의 상한 설정치는 일본, 코덱스 및 EU는 １mSv, 미국은 5mSv입니다. 

 

〇식품 내 방사성 물질 농도는 원전 사고 직후에 비해 크게 

떨어져 채소, 콩류, 과일류에서는 2013 년경부터, 쌀은 

2015 년산 이후에 기준치 초과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산물에서도 근년에는 기준치 초과는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IAEA로부터도 일본 정부의 모니터링 방법 및 식품의 방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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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 오염 관련 문제에 대한 대응은 적절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〇어떤 식품을 ‘먹을 것인지 먹지 않을 것인지’는 

최종적으로는 소비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자주성에 맡겨야 

할 일이기는 합니다만 방사성 물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처에 대해 이해해주시고, 앞으로도 국내외 소비자 분들께서 

일본산 식품을 맛있게 드셔 주시며 생산・유통업자 분들께서도 

걱정하지 마시고 자신 있게 식재료를 생산하고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